
44�건강하십니까?

실제로 감기나 몸살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수가 의사에게 빨리 낫게 처방해 달라

거나 강하게 처방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을 것이

다. 바로 이 같은 의료 소비자의 행위가 항생제 처방률

최고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바른 약 복용 요령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알아본다. 

올바른 의약품 복용 요령

약은 음식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충분한 양의 물(1컵, 200

㎖ 정도)과 함께 복용하는 게 가장 좋다.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약을 먹을 때 식도와 위장의 자극

이 적고 흡수가 빨라진다. 우유나 오렌지 주스는 약효와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따로 지

시된 경우 외엔 피하는 게 좋다. 

약 복용을 잊었다면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는 게 좋다. 만약 다음 복용시간이 너무 가까울 때에

는 그 시간에 복용하되 한꺼번에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약은 본래의 약병 또는 약 봉투

에 보관해야 하며 약효나 약 상태의 변질을 막기 위해 습기가 적고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불확실하거나 잘못 보관해 변색 또는 변질이 의심되는 약은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냉장 보관 약의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냉장 보

관등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시대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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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주스나 우유와 먹으면 안 된다?

복용시간을 놓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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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언제 먹어야 효과적일까?

식후 30분에 먹는 약

대부분의 약은 식후 30분에 먹는다. 복용시간을 식사와 연관 지으면 잊어버릴 염려가 적고 음식물이 소

화관의 점막을 보호해 위 점막에 대한 자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장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기 쉬운

해열진통제 등의 경우는 식사중, 또는 식후 바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식전 30분에 먹는 약

식사 후 복용으로 약의 흡수가 떨어지거나, 식전 복용할 때 효과가 더 좋은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공

복 때 복용으로 속이 쓰리거나 거북함이 나타날 경우에는 식후에 복용할 수도 있다. 

식간에 먹는 약

식사와 식사 사이의 공복 시 복용하라는 의미로 식사 전후 2시간을 말한다. 음식물과의 상호 작용을 최소

화하고 약효가 빨리 나타나게 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한다. 강심제(심장기능을 강하게 하는 약)나 제산제

(위산을 중화 시켜주는 약)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먹는 약

일정한 약효를 유지하기 위해 식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하는 약도 있다. 6시

간, 8시간, 12시간 간격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8시간 간격이라면 아침 7시, 오후 3시, 밤 11시에 복용

하면 된다. 

기타 특정시간에 먹는 약

약의 효과가 최고로 나타나거나, 약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 일부 고지혈증

치료제와 검사 전 복용하는 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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